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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바티칸공의회와그영향

가톨릭교회를내적으로쇄신하고현대에적응시키며외적으로는문호를개방하여그리스도교세계의일치를촉진시키기위해소

집된제2차바티칸공의회( 1 9 6 2 . 1 0 ~ 1 9 6 5 . 1 2 )는‘거룩한전례에관한헌장(Sacrosanctum Concilium)’등4개의헌장과9개의교

령, 3개의선언을발표함으로써현대가톨릭교회에대한세부적인지침을마련하였으며, 또한현대교회건축의방향을제시해주고

있다. 그내용은현대적상황에대한교회와사회. 문화, 예술등에대한거의모든세부적사항을집대성한것인데궁극적인목표는

“신앙을풍요롭게함”이었다.

공의회를소집한교황요한 2 3세가주창한2가지원칙은‘아조르나멘또( a g g i o r n a m e n t o / u p - d a t e )’와‘파티시파티오악뚜오사

(participatio actuosa/active participation)’이었는데이것은둘다교회의전례와건축에광범위한영향을주었다. 

이미2 0세기초전례운동에의하여평신도들의적극적인참여를고무하는성당내부공간의재배열움직임이있었으나제2차바티

칸공의회를통하여전세계에공식화되고보편화되었다. 가톨릭성당에서는잊혀졌던세례대를부활하고, 회중석과제단사이의적

극적인관계를추구하게되었으며, 이것이내부공간에영향을미쳐종전의긴회중석을지닌장방형평면에서벗어나게하였다. 그리

하여 정방형 평면이 추고되고 심지어는 원, 타원형, 사다리꼴과 같은 평면까지 시도되었다. 전례의 기능에 성당 건물의 존재의미

(raison d'tre)를부여하는새로운신학관은‘form 학관은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근대주의( M o d e r n i s m )의이념이교회건

축에서도합리적인의미를지닐수있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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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시대와교회건축의위기

1 9 7 0년대이후의유럽교회건축은다양성의시대를맞았다. 이미

1 9 6 0년대부터 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포스트 모던( P o s t

M o d e r n )건축의사조는 2 0세기 전반동안진행되어온모던건축의

합리주의, 기능주의, 그리고규범적건축의틀에서벗어나역사주의,

절충주의, 표현주의, 구조주의, 지역주의등다양한건축적개념들을

실험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는 전통과 역사를 부정하는 해체주의

건축까지등장하였다. 

그러나복합기능공간으로서의교회는익명성과세속화로급속히

사양길로접어들었다. 교회의사회참여가너무중시되고세속화되어

인간의 존재 의미 및‘하느님과의 재결합’이라는 종교의 근본 문제

가불분명해지고, 약한건축주와 함께성공의 절정을구가하였던 건

축가들이 질 대신에‘게으른 타협’의 건축을 양산하였기 때문이다.

모더니즘 요소의 피상적이고 자의적인 혼합의 결과로 교회건축은

‘허세부리는’유행즉새로운절충주의로타락하였다. 

교회건축의부활

그러나그들은탈이념과다원주의시대에대응한새로운건축개념

을 교회건축의 역사성과 정통성, 토착성의 바탕 위에 모색함으로써

밀레니움(새천년) 전환기에 새로운 교회건축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

다. 

많은교회들이문을 닫거나세속적인용도로전용되는 한편, 고속

도로 교회, 휴양지 교회, 기념교회, 피정교회 탈교파교회 등 다양한

유형의교회가새로이등장하고있다. 그들이떠났던교회를다시찾

는 데는 현대인들의 일상과 물질문명에서의 일탈과 피난욕구이다.

교회와성당은조용함, 명상, 자유, 최소한피난의, 오직‘다른’장소

이다. 많은 건축사들은 역사적인 참조 대신에 인상적인 교회내부를

창조하였다. 다시 한번 고상한종교건축이 유럽의다양한지역문화

의다양함을반영하고있다. 

크리프톤대성당
(Cathedral Church of St. Peter and

Paul, Clifton, Bristol, 1970~1973)

잉글랜드 서부 항구 도시인 브리스톨

( B r i s t o l )의 서북부 크리프톤( C l i f t o n )에 위

치한 성 베드로와와 바오로 대성당

(Cathedral Church of SS. Peter and

P a u l )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건축

개념을잘 반영한성당이다. 1965년 설계를

의뢰받고서부터건축사와성직자, 신도들사

이에 새로운 교회 건축의 개념에 대한 진지

한논의가진행되었으며그과정은모두기록으로남겨져있다. 당시

제2차바티칸공의회( 1 9 6 2 ~ 1 9 6 5 )에서는가톨릭교회를내적으로쇄

신하고현대에적응시키기위하여교회와사회, 문화예술등에대한

거의 모든 세부적 사항을 논의하고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전례

운동과 함께 과거 4 0 0년 동안 지속되어온 교회 건축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 성당내의 배열이 자유로워진 것이

다.

설계의가장큰주안점은 9 0 0명의회중을어떻게그룹핑함으로써

미사중적극적인참여와일체감을갖게할수있을까하는점이다. 그

리고 다음으로는, 성찬채플과 세례당의 위치 설정이었다. 들어오고

나가는회중의동선과의관련하에이주요부분의배열이디자인개

념을구성하고건물의형태를결정하였다.

성당의접근은 두방향에서이루어진다. 부지의고저차를이용해

동측의테라스를(하부는주차장) 통해성베드로문으로진입할수있

고, 서측의성바오로문으로진입할수도있다. 두개의진입문을통

과하면 나르텍스(입구홀)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은 8 , 0 0 0여 조각의

판석 색유리를 에폭시 수지로 결합한 거대한 2개의 창에 의해 밝게

비춰지고있다. 보다긴창은‘오순절( P e n t e c o s t ) '이라명명하였는데

예수 부활 후 5 0일에 강림한 성신을 표현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환희( J u b i l a t i o n )’로서 땅과 하늘과 바다가 서로 만나 뒤섞이는 탁

트인해변에서맞이한자유와행복의환희를표현하고있다.

신자는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따라서

세례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 전체가 새

로운가족을환영하는사건인것이다. 이런이유로세례받은성당의

입구에놓였다. 물론제대와직접적인관련을맺을수있고회중이볼

수있는곳이다.

네이브의좌석은성단주위3면으로둘러배열되어있는데어떠한

좌석도 제대로부터 15m 이내에 놓여지도록 했다. 좌석은 전례뿐만

아니라 비전례적인여러 활동에적응토록 이동가능하다. 네이브 주

위의 유보랑( a m b u l a t o r y )에는 1 4처가 콘크리트 벽체에 얕게 부조

되어 있다. (한면을 조각한스티로폼을 거푸집안에대어 콘크리트를

크리프톤대성당-외관 크리프톤대성당-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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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하여제작하였다.) 

성단은 대성당에서 거행되는 어떠한 성찬식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넓으며, 주제단(high altar)은회중과사제들의가운데드러

나도록성단의앞쪽에놓여있다. 성단의맨뒤쪽에사제석으로둘러

싸인 주교좌가 위치하며, 성단 상부의 채광창( l a n t e r n )으로부터의

빛이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 거친 표피에도 불구하고 내부공간을

온화하게만들어준다.

성찬채플은 개인기도와 평일 미사가 거행되는 곳이다. 주 제단과

연결된 성찬 채플의 코너에 스테인레스로 만든 감실이 있는데 네이

브에서도, 제대에서도, 그리고채플내에서도보이는우월한(교묘한)

위치에자리잡고있다.

바오로문 우측에 마리아 채플이, 성단 우측에 오르간과 성가대석

이위치하며그넘어벽으로구획된제의실이있다. 

바우스베아교회당
( B a g s værd Church, Bagsværd, Denmark, 1974~1976)

코펜하겐 교외 바우스베아( B a g s vær d )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바우스베아 교회당은 요른 웃존( Jørn Utzon)의 명성을 입증케 하

는또하나의걸작이다. 웃존하면그거대한쉘형태의시드니오페라

하우스( 1 9 5 7 ~ 1 9 7 3 )의이미지가떠오른다. 그러나그처럼거대한구

조형태가 간단한 설계경기의 스케치에 기초할 수 있다는 잘못된 구

상으로 찬사와함께결국 많은논쟁과비난을 받았던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는너무나다르다.

웃존( Jørn Utzon)은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케이 피스키( K a y

F i s k e r )와 스티인 에일러 라스무센(Steen Ejler Rasmussen)이 있

었던왕립예술아카데미에서수학한(1937~1942) 후스톡홀름의군

나르 아스프룬드(Gunnar Asplund)사무소(1942~1945), 헬싱키의

알바알토(Alvar Aalto)사무소(1946), 그리고프랑크로이드라이트

(Frank Lloyd Wright)의탈리아신(Taliesin)(1949) 등에서수련하

였다. 따라서 처음부터건축을 유기적인것으로 이해한그는 이러한

대가들과의접촉을통해이를더욱성숙시켰다.

웃존에 의하면, 1930년대의 기능주의는 형식으로 일관하여 종말

을 고했고, 전쟁이 원인이 된 고립과 구속 때문에 생겨난 1 9 3 0년대

의전통주의는이시대의기술및과학의발전과는전혀연관이없다

는것이다. 진보적인건축이란자연의법칙에의하여배울수있는것

이며새로운재료는그자체의특성에따라서사용되어야한다. 웃존

에게 있어 건축형태는 건축사에 의해 결정되는 최우선의 것이 아니

라그것자체의존재와인간활동을담는유기적실체이다. 자연의형

태와재료를반영함으로써유기적건축은인간을그들의자연환경과

통합할수있다고보았다.

그가설계한최초의교회건축인바우스베아교회당( 1 9 7 4 ~ 1 9 7 6 )

은일견성벽이나곡물엘리베이터와같은모양을하고있다. 바우스

베아의간선도로에접한폭40m, 길이 1 0 0 m의장방형부지에필요

한시설을수용키위해서길쭉한건물이될수밖에없었고도로의소

음을 차단키위해 교회는도로를등지도록돌려서배치하였다. 도로

반대편남쪽과서쪽으로다양한단면의입구가놓여지도록개방되어

있는데 전체를 2.2m 정방형 모듈의 질서 원칙에 따라 구성하였다.

서측 주입구로부터 전정( 4×8m), 전례공간( 1 0×10m), 중정( 3×

8m), 미팅홀( 4×6 m )을중심으로크고작은여러공간들이배열되고

1모듈(m) 폭의 복도가 이들을 연결, 통합한다. 한쪽 끝에 작은 장방

형 채플이있는전정을 통해교회로 들어서면밝은나르텍스가 있는

데전례공간에들어가기전의예비공간이자내외부를연결하는매개

공간의역할을한다. 교회당내부의회중석은성찬테이블과세례반,

강론대를 중심으로반원형태로회중이모일 수있는길이보다 폭이

넓은 장방형 평면이며 유공 블럭으로 구획된 제대 뒷부분은 제의실

과고백소가위치한다. 고정석과2층갤러리를합쳐3 5 0인의수용이

가능하다. 

이교회의 특징중의특징은내부공간의빛이다. 구름으로부터영

감을받은높고낮게파도치는듯한볼륨이웃존다운조형성의자태

를 보여준다. 두 개의 큰 보울트가 서로 겹쳐지는 16m 높이 상부의

큰창(일부는감추어진)으로부터쏟아지는빛이주간에엷은회색으

로부터 찬란한금빛으로 변화한다. 때때로제대 상부의보울트 면에

구름의그림자가반영되기도하며양측랑( a i s l e )과제의실의천광도

역시 변화하는 색채 -전체가 푸른색일 때도 있고 보라색일 때도 있

다. -를 연출한다. 인공조명은 연한 자연광과는 대조적인 효과를 나

타내지만이것은의도적인연출이다. 조명기구는놋쇠파이프에4인

바우스베아교회당-전경

바우스베아교회당-내부



치 간격으로 전구를 노출시켜 일렬로 부착시킨 것이고 이것으로 실

내는더욱부드럽게연출된다. 

외벽은회색콘크리트 패널로덮혀있고표면은연출한부분과 그

렇지않은부분이있다. 지붕은전기도금한금속패널인데이것들모

두가외광의변화를그대로반영하여건물표정을바꾼다. 웃존은그

의첫교회설계인데도불구하고단순함, 진실성, 순수성이란종교건

축의 근본 테마에 훌륭히 접근하였다. 전통적인 계단상 박공지붕과

스칸디나비아 교회의모조 보울트의의역, 거푸집의목리문, 절묘한

장인술등에서 민족적인반향과 함께일본토착건축에대한전후 덴

마크인들의열정에대한반향을읽을수있다. 

성크리스토퍼고속도로성당
(Autobahn Kirche St. Christoph, Baden-Baden, 1976~1978)

남부독일의 주요고속도로인 E 35번도로를 달리다보면 바덴바

덴(Baden-Baden) 부근 휴게소 근처 황량한 벌판에 우뚝선 피라밋

이오가는 여행자와운전자의 눈길을끈다. 이것이여행자의수호신

성 크리스토퍼(St. Christoph)에 봉헌된 고속도로 성당( A u t o b a h n

Kirche, 1976~78)이다.

특이한상징체계와매혹적인내부공간을갖춘이성당으로부터신

의부름이숨가쁘게질주하는여행자에게다가온다. “잠깐멈추고쉬

어가거라! 여기서너의물음에대한답을찾아라! 너의생활과 일에

대한의미를, 너의슬픔에대한위안을, 그리고일상의스트레스로부

터평화를, 새로운출발을위한힘을찾아라!”

이전에는교회가도시나촌락의심장이요중심을이루었으며지나

가는여행자들은반드시그 교회를방문하였다. 그러나오늘날의 위

대한 고속도로는 도시를 빠르게 연결하고 교회는 주요한 교통의 흐

름에서멀리벗어나있게되었다. 기동화( m o t o r i z a t i o n )의전반적인

증가의결과로스피드의시대를맞게되었고, 주

행중인 사람들에게도 종교적인, 정신적인 요구

를 충족시키려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고

속도로교회는여행자와운전자에게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운전의 스트레스에서 묵상과 심

신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로상에서의 생명

의 위험성을 항상 환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의 사고가 정신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은지극히당연하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에 걸맞게 바덴바덴의 고

속도로변 성당은 몇가지 독특한 건축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첫째는 이 성당의디자인이 전통적이 교회 건

축의 양식에서 벗어남을 반영하였으며,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설득력 있는 종교적

상징체계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셋째, 건축사와

예술가(조각가, 스테인드글라스 아티스트)의 완

벽한협력과조화가전설적인수호자성크리스토퍼(St. Christoph)

를딴것이다소의아하게느껴진다. 하지만성크리스토퍼는옛부터

도로상의모든위험-강도, 맹수, 매서운날씨, 기술적인실수와인간

의 미숙함 등- 으로부터 여행자를 도왔던 모든 이들의 싱징으로서

모든 종교 신앙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왔다. 높이 2 0 m에 달하는

피라밋형 성당은 평탄한 주변을 지배하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한다.

3개의단(기단, 창, 지붕)으로뚜렷하게분절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하나의 거대한 모노리스( m o n o l i t h )의 인상을 준다. 피라밋 형태는

고대이집트의성소를생각나게하는동시에거대한텐트, 하늘의피

난처로보인다. 

전체콤플랙스의기본아이디어인십자가는외곽에서부터뚜렷하

다. 십자가 형태는옛부터 인간구원의표징이며 신성과우주 자체의

상징이다. 어떠한표징도고속도로성당의의미를보다잘표현할수

없을 것이다. 4개의가로에 의해 형성된 십자가의교차점이 바로 이

지역의심장이며여기에성당자체가서있다. 

전체 콤플렉스의 기본 형태인 방형 십자가는 대각선 십자가(소위

말하는 St. Andrew’s cross)와 병치되어 있다. 대각선 십자가는 4

개의 모퉁이에서솟아오르는 거대한 4개의지지보에의해 만들어진

다. 이2개의 십자가가교차점의정점에서 통합되며, 성당의 수직적

인배열에서지하 경당( C r y p t )의제단과주성당의바로크십자가가

바로 이지점에자리잡는다. 그리스도교의전통에 따르면방형 십자

가는 주님의 십자가요 대각선 십자가는 사도들의 십자가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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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징의통합은콘크리트조각과스테인드글라스에서 효과적으로

표현된광범위한이미지에서나타난다. 현저한실예로4개의거대한

콘크리트 지지보의기저에 4복음서자의 상징- 마르코의사자, 마태

오의인간, 루가의황소, 요한의독수리- 이놓여있다.

성당의내부는혼자혹은단체로신과함께할수있는집회의장이

다. 미사의기능뿐만아니라모든피조물이구원의불가해한신비속

에통합된다는것을드러내보이는사인으로서봉사한다. 이러한 아

이디어는 성스러운전례가주로 행해지는상부의 주성당과주로 개

인적인봉헌을위한하부경당의나눔에서표현된다. 각부분들은각

기특별한성격을갖는다. 

지하경당( c r y p t )의8각형태는상층성당의정방형으로부터나왔

다. 방문객은창이없이콘크리트부조로벽과천장이온통덮힌압도

하는경험을맛보게된다. 그것은진정교회의심장이요중심이다. 묵

상과 기도, 성찬에의 진실한참여를 위한 준비, 작은집회를위한 공

간으로 계획되었다. 지하경당은 건축과 조각의 상호 협력과 의존의

탁월한실예이다. 이러한관점에서이부분은이성당의가장뛰어난

부분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분절된 공간 개념의 불가결의 요소로서

콘크리트부조는뛰어난잠재력과표현성을발휘하고있다.

상층의 성당은 약 4 0 0㎡의 정방형 평면에 피라밋형 천장으로서

어두운 경당과 대조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반투명의 콘크리

트 창( b e t o n - g l a s s )이 사방으로연속되어있어 색유리를 통해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이광벽은 성당내부를 반짝이는투명의 공간으로

만든다. 피난처의 피막인 동시에 외부세계와의 연결이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외하면오직 나무, 천연 스레이트, 콘크리트의 경제적인

사용이 인상적이다. 풍부한콘크리트의부조는형틀 작업에의해 이

루어졌다. 조각가는폴리스칠렌에다장식적인형태와형상을음각하

고이것을목재거푸집 안쪽에붙여콘크리트를친다음거푸집과 함

께 제거함으로써 양각의 부조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작업과정은 이

전에 없었던건축사와조각가, 현장인부간의긴밀한협력을 요구하

였다.

모든계획과장치의기본목표는적합한배경속에완전한건물을

창조하는데 있었다. 아름답고고귀한 신의집인 동시에가능한 많은

사람을끌어들이고지속적인인상을주는교회가바로그것이었다.

3개의 출입문은내외부에에나멜의 정교한장식으로마감되어 있

다. 특히동쪽주출입문의화려한장식은특별한미사가야외에서봉

헌 될 때 제대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성당외곽의 잔디밭은 수백명의

집회를 수용한다). 4방향의 진입로에 각기 탑처럼 서있는 기둥

( p i l l a r )은 성당의 경역을 표시함과 아울러 공간과 시간의 강한 상징

체계를 이루고있다. 각각의 기둥에는사방이 콘크리트부조로 장식

되어 있는데신과 인간의전 역사를 조명하고있다. 아담과이브, 노

아와욥이우리에게직접이야기하는것같다.

동쪽의 기둥은 노아( N o a h )로서“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가 주제이며, 남쪽의 기둥은 모세( M o s e s )로서

“신과사회, 자유와율법”이주제가된다. 그리고서쪽의기둥은세례

자 요한( J o h n )으로“우리는 어디로가는가? 세례와심판”이 주제가

되며, 북쪽의기둥은엘리야( E l i j a h )로서“개인과힘, 인간권리와공

포의 상징”이 주제가 된다. 이러한 이름들은 결코 임의적인 것이 아

니다. 지리적인방향과역사적인물들의행위의장소와일치한다. 마

치그들의배열이세계로의관문이되는바꿀수없는평면(십자가)을

반영하듯인류의역사를대변하고있다.

자비의성당
(Chiesa Di Beato Odorico, Pordenone,1990~1992)

이태리의 베니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1 0 0㎞, 알프스 산맥이 막 끝

나는작은도시포르데노네( P o r d e n o n e )에위치하고있다. 스위스의

유명한 건축사 마리아 보타(Mario Bota)의 설계에 의하여 1 9 9 2년

에완공되었는데지금은이마을의명소로자리잡고있다.

낮은 아파트 단지 내의 모서리에 위치한 단순 명료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성당으로 마당을 ㄷ자 형태로 둘러싼 정사각형 회랑과 원뿔

형태의성당, 그리고회랑바깥쪽의부속동으로구성되어있다. 회랑

밖 한 귀퉁이의 분수대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꾸불꾸불한 대리석 바

닥의 수로를따라 마당중앙의연못으로흘러들어가고 있다. 회랑은

두개층인데1층은피로티사이로도시와성당을연결하는매개체의

역할을하며, 2층은높은난간벽에의해하늘을향해서만열려있다. 

성당의 내부는 부드러운 벽돌의 질감과 함께 원뿔의 끝에 잘려나

간천창을통해연출되는빛의음영으로신성함을더해주고있다. 제

단은중앙의대리석제대를중심으로좌측에독경대, 우측에원형세

자비의성당-내부

자비의성당-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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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대가위치하며, 그오른쪽벽체안으로 감실과성모자상의그림이

걸려있다. 원뿔형태의내부공간은음이반사·보강되어소수의성가

대로서도풍성한음을연출하고 있다. 제단 하부지하에평일미사가

봉헌되는소성당이있으며선큰으로오픈되어자연광이떨어진다.

에브리대성당
(La cathe'drale d'Evry, Evry, 1988~1995)

파리 외곽 위성도시인 에브리에 마리아 보타(Mario Botta,

1 9 4 3 ~ )의설계로건축된주교좌성당이다. ㄷ자형태의긴교구센타

의3층건물의한쪽끝에왕관형태의옥상테두리를올린큰원통형

태의대성당이위치하고있다. 창이연속적으로패턴화된긴벽돌건

물의파사드끝이무뚝뚝한면으로분절되고여기에직경34m, 높이

1 7 m의기념비적인원통형대성당이연결되는데ㄱ자형태의코오벨

로접어들어간이곳이주출입구이다. 대성당옥상의큰왕관과같은

링은 에버리시의 통일된 디자인의 하나의 한 부분이며 중세 도시조

직의핵을떠올리게한다.

주출입구현관을지나 완만한계단식경사로로된회랑을돌아 내

려가면성당레벨에도달하게되고주출입광장보다1.5m 낮은중정

에서 바로 접근되는 부출입구와 만나게 된다. 부출입구는 눈썹아치

와 상층 출입계단으로 구성되는 상징적인 요소에 의해 중정의 입구

로서도강조되고있다. 회랑내부의복도는창의리듬과좁고긴개구

부에의해조절되는원주의움직임을통해성당내부공간을매우독

창적으로감상할수있게한다.

새롭고 독특한 공간, 이 회랑은 고대에 그 기원을 갖고 있으며 로

마네스크교회의측랑이나 1 5·6세기돔형집중식성당에서도보이

는것이다. 회랑공간은네이브의큰공허부를돌아서바깥의나무가

심겨진원형크라운으로오르는보도로종루까지확장된다. 

도시경관의무한한다양성을제공하는전통적인대성당의첨탑사

이의테라스처럼, 이오르는통로는공중에서의도시조망을계속변

화시키며내부와외부사이의 연속적인대화를 강조한다. 자연의 상

징적인아이디어가인공의기하학적인형태를능가하였는데왕관둘

레옥상의나무가삼각형보울트천장의양사이드의큰천창을통해

들어오는강렬한빛을조절하기도한다. 나뭇잎사귀의움직임, 색채

의변화, 빛과그림자의연출등을통해빛을필터링할수있다.  

빛은 내부공간을 해석하는 기본음이 된다. 큰 해시계처럼 시간의

경과를 표시하는 벽돌 가로줄의 배열의 표면질감 위에 그림자가 연

속적으로이동하기때문이다. 제단 상부벽의볼록 나온부분은 빛에

의해 서서히 드러나는데 이곳은 성미술을 보관하는 거대한 벌집이

다. 건물의모든부분을마감한벽돌의질감조절기법은보타건물에

서가장 풍부하고정교하다. 벽돌은바깥의 인접한건물과의연속성

을회복하였으며, 공공광장은 내부로 자연스레끌어들였다. 그렇게

함으로써도시맥락에서성스러운영역으로만들은것이다.

벽돌의 선택은 다양한 건물의 통일된 이미지를 고무하기 위한 의

도로보인다. 동시에재료의 창조적인잠재력을 통해미래의도시를

특징지을균질의모습을제안함으로써건물의인간적인가치를입증

하고자 하였다. 어떤경우라도 거대한원형 볼륨의상징적인 렌드마

크는인간적인도시의메시지로남아있다.

계약의궤의성모성당
(Notre-Dame De L'ARCHE D'ALLIANCE, Paris, 1996~1998)

7 0년대에 재개발된 파리시 아파트 주거지역의 작은 근린공원에

위치한다. 12개의 지지기둥에 의해 들어 올려진 상자형태의 건물은

공사장의가설비계같은스테인레스격자프레임이감싸고있는데결

코끝나지않는개념의교회가사방으로퍼지는것을은유할뿐만아

니라이곳에조각과그림을전시할수있어종교와문화의계약을상

징하고주변환경과의융합을표현하고있다. 

1층은공원으로대부분개방되어있고성당은지하와 2 ~ 5층에배

열되며 최상층에 사제관이 있다. 성당의 내부공간은 피라밋 형태의

에브리대성당-전경

에브리대성당-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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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랍십자형구성으로회중석이ㄷ자형태로배열되어한층바닥면

적이불과 1 8 0㎡에불과한작은면적의평면임에도불구하고2층갤

러리까지 합해 3 5 0명을 수용한다. 구조형태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상자형태이기 때문에쟌마리루스티거(Jean-Marie Lustiger) 추

기경은“도시의 방해로부터 보호되는 현대 종교를 위한 장소”로 인

식하고‘계약의 궤’라 명명하였다. 이 형태는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성스러운 도시이다. 건물 재료의 외부마감은‘아베 마리아’가 황금

색 글씨의 불어로 실크스크린된 나무조각과 합성수지( T R E S P A )로

만들어졌다. 

종탑은 45m 높이의 원통형 구조물인데불투명 구성물 자체가 바

로종이다. 성당진입은옥외계단을통해서, 그리고1층세례당을통

해서, 또리셉션홀의내부엘리베이터등3가지루트이다. 세례당을

통한 출입은 세례의 의미를 떠올리며 이웃과 성당의 접촉점을 발견

할수있게한다. 4개의유리슬라브가세례대위에빛이떨어지게한

다. 세례대는Tassos 마블로희랍십자가형태의대야를넣은8각형

형태이다. 8각은 우리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며 또한주의 첫째 날을

상징하기도한다. 두껑은나무와스틸로제작되었다. 

세례당의계단을 통해성당에올라오면성소를만나게된다. 벽은

외벽과같은(문자실크스크린은없이) 재료로가죽색깔이다. 귀중한

상자의내부. 슬레이트바닥에흰색마블의제대가놓여있다. 성당내

부는 좌우고창의 스테인드글라스창(하나는계약 궤앞에서 춤추는

데이빗, 또 다른 창은 엘리자벳의 마리아 방문. 연도시의 성모 마리

아, 그리스도의어머니) 외에는일체의장식없이비어있으나매우조

화롭다. 감실은앱스로들어간내진벽에위치하는데길죽한상자 형

태로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금잎이 덮여있는데 계약의 궤를

회상케한다. 감실위에십자가빛이2층갤러리에서두개의프로젝

트로투사된다.

엑스포2000 교회관
(Der Christus-Pavilion, Expo. 2000 Area, Hannover, 1999~

2 0 0 0 )

2 0 0 0년하노버 E x p o의교회관은교회건축의새로운정신과표현

을보여주었다. 전체 4 2 m×5 1 m의주어진평탄한대지를주변의각

국 전시관의 번잡한 소음으로부터 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 측

진입경계에철골프레임의회랑과물(해자)을두었다. 그렇게하여만

들어진직사각형형태의대지(전체 1 1모듈×1 7모듈) 둘레로다시회

랑을 두르고(통로폭 1모듈), 회랑 내부의 북쪽 절반은 교회당, 남쪽

절반은 아트리움(중정)으로 구성하였는데 아트리움의 한 쪽코너(입

구쪽)에 십자가탑을, 그리고 반대 쪽 코너에는 나무 한 그루와 작은

키오스크, 벤치를두었다.

교회당은 2 1 m×2 1 m×1 8 m (높이)의 입방체인데 9개의 철제 십

자형 기둥이 지지하는 철골조에 벽체는 반투명 유리패널로 되어있

1 2

1_ 계약의궤성당
2_ 계약의궤성당-내부

3_ 엑스포2000 교회관-전경
4_ 엑스포2000 교회관-내부
5_ 엑스포2000 교회관-회랑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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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사각형 공간 가운데를 중심으로 기둥이 6m 간격으로 배열되

어있기때문에제단(강단)은중심을벗어난위치에놓이며제단앞에

불과 3 0석의 벤치가 1 스판( 6 m×6m) 안에 배열되어 있을 뿐 (엑스

포교회관의특성상많은좌석이필요없다) 나머지는다용도로 활용

될수있도록비어있다. 특정한종파를위한것이아니라범그리스도

교일치를위해서제단, 십자가, 독경대는단순한형태로만들어져있

다. 9개의기둥상부에난9개의천창과사방벽의반투명유리를통

해 들어오는 부드럽고 온화한 빛은 교회당 내부를 자유스러운 빛의

영역으로만들어주고있다. 

이교회당과외주회랑사이에는1 모듈폭의부공간이좌우및후

면으로배열되는데한칸씩걸러서지하경당(crypt) 연결계단, 기도

실, 전시실, 리프트등여러기능실들이고나머지는본당과회랑과의

연결통로이다. 이기능공간은 매우작은 공간들로서때론정적이고

사색적인공간이되고있다. 

외주 회랑은 1모듈 폭( 3 . 6 m )에 높이 2모듈( 7 . 2 m )인데 벽면은 이

중 유리의전시패널로 채워져 있다. 3.6m×3.6m 크기의 전시 패녈

은 열처리된 2중 유리 속에 각 단위 모듈마다 다양한 재료, 예를 들

면, 곡식이나 열매등의 자연물, 안경, 전구, 핀셋, 직물 등의 생활용

구, 톱밥, 폐품 등의 수집물을 채워 넣어서 만들어졌는데, 아트리움

과교회당을면한부분에는한칸걸러서통로로오픈되어있거나대

리석, 투명 또는 반투명의소재로 채워져있다. 이전시와 과정적 공

간의역할을하는회랑은엑스포 2 0 0 0의주제인‘환경보존’에대한

강한메세지를전달하고있다.

새밀레니엄첫축제인‘하노버엑스포 2 0 0 0’의주제는전지구인

의관심사인환경문제, 바로‘인간, 자연, 기술’(Mankind, Nature,

T e c h n o l o g y )이다. 170 여개의나라와기관이참가한이엑스포에는

5 0개의파빌리온이 새로 지어졌는데 그 중에서 교회관의 개념이 엑

스포의주제를가장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즉 기술을통해서자연과

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인간의 모색, 그럼으로써 지속가능

한(substainable) 지주촌의사회, 문화, 환경을유지한다는….

설계자메인하트폰게어칸(Meinhard von Gerkan)과요아힘짜

이스(Joachim Zais)는건축적인흥미와격조있는하나의통일된구

조형태로‘시대를 반영하는 시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것

은‘단순한 구조’와‘명료한 디테일’, ‘적은 재료에서 나오는 많은

상징적의미’, ‘공간의한정’과‘불변하는형태’로구현하였다. 극히

자제되고 간소화된 재료로 엑스포 2 0 0 0의 강한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예수성심성당
(Herz Jesu, Mnchen, 1996~2001)

뮌헨시주택가에위치한거대한유리상자의예수성심성당은극단

적인 모더니스트의 무미건조하고 날카로운 독특한 성명, 또는 호화

로운저택이나하이테크센터같아보인다. 성당의 평면은긴장방형

인데목재루버로된내벽이주전례공간을둘러싸고그둘레에회랑,

그리고 유리외벽이 다시 감싸고 있는 상자형태의 단순 명료한 건물

이다. 신자석은 4 0 0석이나 정면의 거대한 문이 열리면 전례규모는

광장의수천명까지확장된다. 

외벽의 직사각형 유리박스는 철골조 격자틀에 의해 지지되는

16m 높이의투명유리로이루어져있는데정면은골조를제외하고는

피봇힌지로 작동하는 거대한 성문같은 한 쌍의 유리문이 거의 차지

한다. 이문의개폐는날씨와봉헌되는전례에따라조절되며문의안

쪽 귀퉁이에 평일과 사적인 출입을 허용하는 일상적인 문이 설치되

어있다. 정문이완전히활짝열리면전실과광장이결합되어공간의

연속을 창조하며수천명을 환영하는장을 형성한다. 정문은실크 스

크린 기법을 이용하여‘못’형태를 테마로 한 청색 톤의 스테인드글

라스로이루어져있는데메소포타미아의설형문자와유사한이‘못’

형태는요한복음 1 8 ~ 2 0장의예수수난이야기를써넣은것이다. 

유리박스의 내부는 다시 단풍나무 루버형식의 자립형 패널로 된

내벽으로 성소공간을 둘러싸고 있으며 외벽과 내벽 사이의 회랑은

십자가의 길을배치한완충공간인 동시에냉난방 및환기를위한 설

비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성소공간의 얇은 난풍나무 패널을 사용

해서얻는미묘하고위로오르는느낌은고딕보울트와유사하다. 루

버 사이의 공간은 수평적으로 증가되고, 제대에 접근하면 골조사이

사이에서 스며들어오는 빛의 양이 확장된다. 그러므로 마치 대성당

의 돔과 장미창이 빛을 집중시키듯이 자연광의 절정이 제단에 떨어

진다. 제단 뒤에는‘톰박( t o m b a k )’으로 만든 십자가가 있다. 이 재

예수성심성당-내부

예수성심성당-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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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동과황동의혼합물이다. 십자가부분과 나머지부분의 방향을

달리하여 광선의 투과효과로 십자가상이 드러나게 한다. 정문의 유

리창살도 십자가 모티프이며, 건축사의 설명에 의하면 바로 주의를

끄는 도상보다도 두 번째 응시에서 비로소 지각되도록 의도하였다.

성당전체를예수님몸으로간주하여손, 옆구리, 발목에해당하는위

치의성당바닥에예수의오상(五傷)이표현되어있고, 여기에는작은

유리창을통해비데오테잎에의한3단계의영상(못을댐, 못을박음,

상처에서피와물이흐름)이전개된다. 제대, 독경대, 사제석모두흰

색대리석이며, 동일한흰색 대리석의사각형 세례대는입구 가까이

중앙 통로에놓여있다. 음향을 위한스피커는 루버사이에 매입하여

표시나지않게하였으며, 조명역시내벽상부에집중하였다.

이건물은단순히종교기능(가톨릭전례)을담는유리박스가아니

라 건축사알만 사틀러 와프너(Allmann Sattler Wappner)가지칭

하듯‘crystalline materiality’를만드는투명성과고도로순화시킨

은폐시스템이다. 특별히 고안된 유리패널 시스템은 약간 불투명한,

고도의열효율기능을가졌으며, 수직유리조각이수평유리조각의

하중을지탱하고, 풍압에저항하며, 따라서철조는매우가늘게할수

있다. 그렇게 하여 투명성을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이성( r e a s o n )과

신앙( f a i t h )이존재하는공간이되었다.

오순절의성모성당
(Eglise Notre-Dame-de-la Pentecote, Paris, 1997~2001) 

2 0세기후반에건설된파리시서측외곽신도시라데팡스(La De'

f e n s e )의 그랑아크의 주 광장에 면해있다. 대지는 하부에 대형버스

터미널이있고두개의지하고속도로가지나고있는삼각형이다. 주

변의거대한 고층빌딩과대면하고있는불과150 여석의작은성당

이지만 스스로 창조한 스케일과 빛의 효과를 강조한 비물질의 건축

으로당당한모습으로서있다. 

외관은건물의전면이막혀있으나유리소재로밝게빛나도록하였

고, 십자가가있는35m 높이의정면유리탑만이오직성당임을암시

하고 있다. 1층은 안내와 사무실 홀이며 2층에 성당이 자리 잡고 있

는데 내부계단을통해 남동측코너로부터 접근할수있고 외부계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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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오순절의성모성당 2_ 오순절의성모성당-제단 3_ 오순절의성모성당-내부 4_ 쥬비리성당-내부전면 5_ 쥬비리성당-외관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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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통해제단 좌측의홀을 통해접근할 수도있다. 성당의평면은 거

의정사각형에가까운데제단을중심으로ㄷ자형으로신자석이배열

되어 있으며 독경대는 가운데 통로의 중심에 제대와 마주보고 있고

감실은제단과떨어져독립되어있다. 

성당내부는 세 벽면이 막혀있고 오직 식물의 형태로 장식된 제단

벽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우유빛으로 충만한데 현대

예술작품의 성미술과 적당한 크기로 인해 성스러운 명상의 공간을

만들고있다. 

설계자 프랑크 아무텐(Franck Hammoute'ne, 1954~)은 그랑

아크, CNIT, FIAT 사옥등현대건축물로잘알려진파리의명소라

데팡스의 장소성을잘 이해하고, 어떤 프로젝트보다형태, 재료선택

이자유로운 종교건축에서종교적 의식과감흥을줄 수있는건축의

본질을추구하는데성공하였다.

쥬비리성당
(Jubilee Church, Tor Tre Teste,1996~2003)

2 0 0 0년 밀레니엄을 기념하고 쇠퇴해가는 로마 근교 주거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 로마 대교구가 국제 현상설계경기를 통하여 지은

성당이다. 산티아고칼라트라바. 프랑크 게리, 안도다다오, 피터 아

이젠만, 귄터 베니쉬등이 참가한설계경기에서 채택된리차드 마이

어(Richard Meier, 1934~)의성당은2 1세기의첫기념비적인성당

건축으로세계적인주목을끌고있다. 

대지는로마근교톨트레테스테(Tor Tre Teste)의주거지역으로

서인접한 1 0층아파트가부채꼴로열린초점에위치한삼각형대지

이다. 성당의서쪽에 남북으로길쭉한 주차장, 북서쪽에 레크레이션

코트, 성당전면동측과남측에공중집회를위한광장을배치하고건

물의 남서측에 인접하여 반사풀을 두었다. 이 반사풀은 세례의식을

떠올리게하며조용한옥외명상공간을제공한다.

기본적인형태는직경이같은3개의순백색의곡면쉘과 사이사이

의 투명유리로구성된 성당, 그리고여기에 연접한사각형 박스형태

의사제관및커뮤니티센타인데3개의곡면쉘은각기독립된출입구

를 가진주 전례공간, 세례당, 채플을 분절하고있다. 마이어가 지적

하길3개의곡면쉘은삼위일체를상징하고곡면쉘의초점은돔또는

첨탑의 효과에 근접하며, 벽 사이의 유리는 크리어스토리에 해당하

고 벽의 수직과 곡면은 고딕의 아치를 연상케 한다. 또한 작은 벽은

플라잉버트레스로읽힌다.

벽과 바닥에 많은 십자와 비스듬한 격자 음영을 투사하는 내부공

간은 콘크리트와 유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친밀하며 2 6 6

명을넘지않는신자수에적합하다. 마이어는벽과지붕을통해들어

오는 빛과 음영으로부터 극대의 효과를 얻는 기회를 순수한 흰색표

면에의해달성하였다. 

이 건물은 리차드 마이어의 명성과 동의어가 된 익숙한 순백색에

서 출발하였으며 성스러운 공간의 창조를 위해 혁신적인 사고를 표

현하였다.




